
산화방지제 가격경쟁“치열”
국산 및 수입품 1 5종 경쟁 … 9 4년초대비 10~20% 하락

국내 산화방지제시장이 국산화의 진척과 함께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국내 산화방지제시장은 송원산업을 비롯 미원상사·코오롱유화·한농아데카 등

국내기업이 생산에 참여하면서 국산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시장점유를 위한 경쟁가열로 가

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산화방지제는 8 0년대초까지 C i b a - G e i g y를 비롯한 수입품에 전량 의존해 왔으나 송원산업이 국산화

를 시도한 이후 9 0년대 들어 미원상사를 비롯한 코오롱유화·한농아데카 등이 참여해 국산품 및 수

입품과의 가격경쟁이 가열되고 있다.

가격은 1 0 1 0의 경우 9 4초 K g당 6 8 0 0원 내외이던 것이 9 4

년말 6 0 0 0원으로 12% 하락했으며 1 0 7 6은 9 4년초 4 5 0 0원이

던 것이 3 7 0 0원으로 18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최근에는 저가의 대만 E v e r n o x제품까지 가세해 저가경

쟁을 부추기고 있어 국내 생산기업들이 국산화과정에서

가격 및 품질경쟁의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.

국내에 산화방지제를 공급하는 기업은 송원산업·미원상

사·코오롱유화·한농아데카와 일본의 C i b a - G e i g y를 비롯

한 Asahi Denka·Monsanto, 미국의 I C I·Atochem 등 1 0여

개 외국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국내 산화방지제시장은 범용시장의 경우 기존 C i b a - G e i g y의 시장을 송원산업을 비롯한 국산제품이

대부분 대체하고 있으며 C i b a - G e i g y는 고급제품 위주의 판매에 나서는 등 제품의 차별화정책을 펼

치고 있다.

한편, 국내 산화방지제시장은 9 4년 4 0 0 0톤 규모로 9 3년 3 5 0 0톤에 비해 1 4 %의 판매증가를 나타냈다.

이같은 판매증가는 9 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P E·P P·P S등 범용수지의 내수 및 수출 호조로 수요

가 큰폭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국제적인 경기회복으로 수출도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알려졌다. 

국내 산화방지제시장은 송원산업이 전체의 7 5 %를 점유하고 있으며 C i b a - G e i g y가 15%, 기타 제품들

이 1 0 %를 점유하는 등 국산화가 완료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제품의 고급화를 추진, 기존 수입품의 대체와 함께 수출을 적극 모색해야 할

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산화방지제시장은 경쟁가열로 범용제품의 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, 특히 국산화가 진척됨

에 따라 국산제품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.

또 국내외 플래스틱산업의 성장으로 10 %대의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국내기업들이 국내 및 해

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호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판매전략과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1 9 9 5 / 3 / 2 0 >

1 9 9 3 1 9 9 4 점유율구 분

송 원 산 업

C i b a - G e i g y

기 타

합 계

2 , 8 0 0

5 0 0

2 0 0

3 , 5 0 0

3 , 1 0 0

6 0 0

3 0 0

4 , 0 0 0

7 6

1 5

9

1 0 0

국내 산화방지제 공급현황
(단위 : M/T, %)


